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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H2O 센터」, ‘대한민국 국토대전’에서 
국토연구원장상 수상

- 방치된 고추박물관의 혁신적 변신,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로 인정받아 -

  한국농어촌공사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조성한 「H2O(Human Healing 

Organization)센터」가 ‘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’에서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

창의 공간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에서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.

  ‘대한민국 국토대전’은 ‘품격 있는 국토, 아름다운 경관’을 슬로건으로, 

국토와 도시 공간의 경관 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하여 시

상하는 대회로, 올해 16회를 맞이했다. 

  이번 공모전에서 공사는 7년간 지속된 적자로 방치되었던 고추박물관을 

리모델링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공동체 조직화(Human), 사회적경제 프로

세스 구축(Healing),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력 거점 조성(Organization) 

등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농촌 융·복합 비즈니스 모델로 

「H2O센터」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.

  「H2O센터」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

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이래, 청양군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

트업 지원, 지역주민 중심의 액션그룹 발굴·육성,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사

회의 경제 주체를 키우고,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를 구현하면서 지역 활

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  이와 더불어, 공사는 청양군과 협력하여 센터가 조성된 고추문화마을에 

식음료, 숙박, 체험시설 등을 집약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청양군의 여러 

공동체가 교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계획이다.

  이병호 사장은 “농촌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기회의 장으로 변화시키며, 

우리가 누리고 있는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

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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